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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채산성, 2/4분기부터 급속악화
무역협회 457사 조사, 원자재 가격상승에 원화강세․유가상승 3중고

원화강세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국내 무역업계의 수출채산성이 2/4분기 이후 크게 악화될 것으로 조사

됐다.

한국무역협회가 최근 457개 무역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전망 및 채산성 설문조사 결과, 조사대상의 64.3%

가 2/4분기 이후 수출환경이 종전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곳은 19.3%, 좋아질  

것이라고 답한 곳은 16.4%에 불과했다.

수출환경 악화 이유는 원화절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(45.6%),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원가상승(34.3%), 

중국과의 경쟁심화(18.0%) 등이었다.

이에 따라 조사대상의 78.8%가 수출채산성도 나빠질 것이라고 대답했으며,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 곳은 

12.7%, 좋아질 것이라는 곳은 8.5%에 그쳐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.

채산성 악화의 주 원인도 원화절상(39.7%), 원자재가 상승(36.9%)으로 꼽았고 수출단가 인하(8.9%), 물류비 

상승(7.5%), 인건비 상승(6.7%)도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.

조사대상의 대부분인 98.2%가 최근 1년 안에 원자재 가격상승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, 10-30% 올랐다는 곳

이 전체의 55.4%로 가장 많았고 30-50% 인상 21.0%, 50-100% 올랐다고 응답한 곳도 12.7%에 달했다.

반면, 수출기업의 72.0%가 원자재가격 인상분 중 20% 이하만 수출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

10% 이하를 반영하는 곳이 42.1%, 인상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곳도 12.0%에 달했다.

또 대부분은 최근 1년 안에 수출운임 인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인상률은 10-30% 사이가 58.7%로 

가장 많았다.

2/4분기 이후 수출자금 사정 악화를 예상하는 곳도 59.3%로 많은 무역기업들이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

으로 조사됐으며 이유는 원자재가 상승(49.5%), 수출․매출 부진(34.3%), 금융기관 대출억제(6.6%), 투자확대로 

인한 자금수요 증가(3.7%) 순이었다.

무역업계는 최근의 수출환경 악화에 대한 대책으로 ▲품질경쟁력 강화(37.6%) ▲해외판로 확대(29.8%) ▲원

가절감 등 가격경쟁력 강화(10.9%) ▲수출단가 인상(4.8%) 등을 들었으나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

는 곳도 15.8%나 됐다.

무역협회 김재숙 무역진흥팀장은 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해외시장에서의 치열한 가격경쟁 때문에 

수출가격을 올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화강세와 유가상승까지 겹치면서 수출채산성이 크게 악

화되고 있다”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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